
33 무너진 여리고 성벽
여호수아 5: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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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은 크게 소리쳤

습니다.

그러자 튼튼한 여리

고 성벽이 와르르 무

너져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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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다음 날에는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내리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일째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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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을 도는 동안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6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7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7일째 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 주위를 일곱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튼튼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멸했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함께한 사람들은 

약속대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30)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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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작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고 또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작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우신 작전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나요?

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②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③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고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백성은

              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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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여리고 성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아무 불만의 말이나 
투덜거리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걸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걸어야만 하며, 
마지막 날에는 힘들지만 일곱 번을 돌아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을 돌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날,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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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쩌지? 하나님께서는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분명

화내시면서 절하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아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을 하지 않고 곁에서 기도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대희 이야기

혜린 이야기

진영이한테 교회 가자고 하고 싶은데

말하면 싫다고 할 것 같아. 

그래도 말씀대로 용기를 내 봐야지.

진영아, 

저기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말씀 듣지 않을래?

그래? 알았어. 

가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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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대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비교해 써 보세요.

혜린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비교해 써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대희나 혜린이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대희와 혜린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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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당시의 여리고 성벽은 

안과 바깥, 두 겹의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바깥 벽의 두께는 1.8m 정도였으며 높이는 9.2m 정도 되는 큰 성벽이었습니다.

바깥 벽과 안쪽 벽 사이의 공간은 약 4.6m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지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진으로 성벽의 바깥쪽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터에서 당시 지진으로 성이 무너져 깔려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골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곡식과 불에 탄 곡식의 낱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경 기록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가 봄 추수 직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여호수아 3:15).

보통 곡식은 귀중한 것으로 탈취 당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 우드 교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견 이야기




